
SK그룹, 수해복구에 150억원 지원

SK그룹은 수해복구 성금 50억원을 기탁하고 100억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피해지역 주민에게

나누어준다고 7월29일 발표했다.

또 7월30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김신배 SK자원봉사단장과 12개 계열사 임직원

으로 구성된 200명의 봉사단을 보내 침수된 주택 및 상가 복구와 토사 제거작업 등을 한다.

SK는 앞서 동두천 지역 피해주민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면도구, 세제, 휴지 등 생필품이 담긴

긴급구호 키트(Kit) 300개를 전달했다.

7월28일부터는 <SK밥차>를 동원해 서울 우면동에서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.

SK 관계자는 “봉사단 파견은 물론 굴착기 등 중장비도 지원할 예정”이라며 “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재래시

장 상품권은 수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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